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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편집자 서문]
1 스페인공산당(PCE)의 역사
1-1 프랑코 독재와 지하 저항 (1939~1975) – 역사적 정통성 확보
스페인공산당(PCE)는 1921년 창당되었고, 미겔 프리모 데 리베라 장군독재(1923~1939)와 이후 프랑코 체제(1939~1975) 하에서 오랜 세월 불법 조직으로 존재했다. 스페인 내전(1936~39)에서 인민전선의 일원으로 싸운 PCE는 전쟁 직전 3만명이던 당원이 스페인 내전에서의 헌신으로 1937년 무렵 거의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프랑코의 승리 이후 지하로 잠복해야 했다. 이후 수십 년간 PCE는 프랑코 독재에 저항하는 거의 유일한 주요 내부 반대 세력이었다. 1975년 프랑코가 사망한 뒤에도 총파업과 시위는 1977년까지 계속하였다.
1-2 합법화와 전환기(1977) - 23만명의 당원의 제도권 정당으로 재출발
1977년 1월 24일 극우 세력이 PCE 관련 노동운동 활동가 5명을 살해한 이른바 '아토차 학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폭력적 좌파 반응을 유도해 쿠데타의 명분을 삼으려는 의도였으나 정반대 효과를 낳았다. 대중이 극우에 격렬히 반발하면서 금지되었던 공산당의 합법화를 앞당겼다. 

1977년 2월 11일 PCE는 사단법인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같은 해 4월 9일 마침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합법화의 대가는 컸다. 산티아고 카리요가 이끄는 당 지도부는 이미 1976년 1월 집행위원회에서 왕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동원 수위를 낮추기로 했으며, 로마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세포 구조를 폐지하고 영토 집결지 구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혁명적 강령을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의회 민주주의 체제 안으로 진입한 것이다. 산티아고 카리요가 당시 유행하던 알튀세르 등을 근거로 제시한 유로코뮤니즘
은 이렇게 나온 것이다.
1-3 제9차 전당대회와 유로코뮤니즘 선언 (1978)

1978년은 78년 체제가 시작된 해이다. 78년 체제는 독재자 프랑코 사망 이후 1978년 헌법 제정을 통해 확립된 스페인의 현행 정치·사회 체제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입헌군주제 
(2)’망각의 협정’ - 좌우 이념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프랑코 정권의 범죄 묻지 않음 (3) 비대칭적 지방분권 - 바스크, 카탈루냐 등 역사적·문화적 특성이 강한 지역에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 그러나 여전히 ‘독립’의 목소리는 나옴 
(4)양당제 – 국민당과 PSOE(Spanish Socialist Workers' Part, 스페인 사회노동당)
합법화 이듬해인 1978년 4월 제9차 전당대회에서 카리요 지도부는 당이 더 이상 맑스-레닌주의 당이 아니라 "맑스주의적 민주혁명당"임을 선언했다. 카리요는 "레닌주의를 우리 시대의 맑스주의로 간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했다.
 당시 까리요의 논리는, 레닌주의의 통찰은 러시아를 넘어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레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그람시, 룩셈부르크, 마오쩌둥 등을 동등한 영감의 원천으로 열거하면서, 맑스주의는 독단적이 아니라 과학적 성격을 갖는다는 테제를 채택했다. 
이것이 이른바 유로코뮤니즘의 정점이었다.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의회민주주의 옹호, 혁명적 전위당 노선의 포기가 그 핵심이었다. 이 노선은 이탈리아공산당(PCI), 프랑스공산당(PCF)과 함께 서유럽 공산주의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았으나, PCE는 반프랑코 저항의 척추였음에도 첫 선거인 1977년 선거에서 9.3%의 득표에 그쳤다. 

1-4 선거 패배, 분열, 붕괴 (1982~1986)
유로코뮤니즘의 대가는 혹독했다. 1982년 PCE는 카리요의 사임과 함께 전당대회에서 100만 표 이상을 잃고 단 4석만 얻는 참패를 당했다. 이후 당은 유로코뮤니즘의 쇄신을 원하는 세력과 소련·레닌주의 노선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세력 사이의 적대적 내부 분파로 분열되었다. 

1986년 무렵 PCE는 여러 개의 소규모 분파들로 쪼개져 있었다. 이 위기의 산물로 1986년 PCE는 PSOE(사회노동당)에 반대하는 PSOE 이탈자들, 자유주의자들, 좌파 민족주의자들, 급진주의자들, 녹색당 등을 묶어 이스키에르다 우니다(Izquierda Unida, IU, 통합좌파)를 창설했다. 

PCE가 1982년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돌파구를 만들고자 했다. PCE는 1986년 PSOE정부가 강행한 NATO 잔류 국민투표에 대한 반NATO 운동의 에너지를 조직적으로 포착해 IU를 만들었다. IU는 PCE를 중심으로 녹색당, 좌파 민족주의 세력 등이 운동의 에너지를 모아서 결합한 선거 연합이자 정치·사회 운동체이다. 점차적으로 PCE의 독자적 정치공간은 사라지고 실제 정치에서는 이 IU로 대체되었다. 
IU는 사회운동과는 연관이 없어져서 풀란차스식으로 규정하면 ‘사회운동이 사라진, 정당들만의 인민블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풀란차스의 ‘인민블록’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역사적 타협’,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 포데모스 등으로 알 수 있듯이 모두 실패했기에 스페인의 IU 또한 풀란차스의 ‘인민블록’ 모델의 또 하나의 실패라고 해도 될 것이다.
1-5 풀란차스 인민블록인 IU 설립이후 표류하면서 자멸로 가다 (1986~2017) 
이후 수십 년간 PCE는 선거적 이익 추구를 이념적 목표보다 앞세우는 지도부 결정들의 결과로 조직과 전략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IU는 1990년대 한때 전국 제3당의 지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2000년대 이후 포데모스(Podemos)의 등장으로 급속히 약화되었다.

이 시기 PCE는 독자적인 정당으로의 정체성을 사실상 잃고, PSOE와의 관계에서 어떤 전술을 취하느냐를 둘러싼 내부 노선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미국과 한국으로 치면 민주당 2중대 노선으로 인한 갈등으로 보면 될 것이다) 당원 수는 전환기의 23만 명에서 수천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PCE는 합법화된 이후, 유로코뮤니즘으로 시작하여 풀란차스의 인민 블록 모델로 가면서 자멸 수준으로 간 것이었다.
1-6 맑스레닌주의 복귀 선언 - 20차 전당대회(2017)

2017년 말 제20차 전당대회에서 PCE는 1978년 제9차 대회에서 포기했던 맑스레닌주의로의 복귀를 가장 핵심적인 결의로 채택했다. 민주집중제도 재도입하고, 지역별 자치연방 구조를 폐지해 중앙위원회 산하 위원회 체계로 일원화했다. 당 로고에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오각별을 추가했다.

엔리케 산티아고는 "우리는 맑스주의와 레닌주의의 계승자"라며, 레닌주의를 채택한다고 해서 선거를 통한 권력 획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바로 이 제20차 전당대회가 채택한 조직 결의로, 기속위임의 의행합일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세포 구조 재건·간부당 전환·여성화·민주집중제 실질화 등 레닌주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을 담고 있다.

1-7. 20차 전당 대회 이후 : ‘유로코뮤니즘/풀란차스 사상'과 계속되는 싸움 (2017~현재)
레닌주의 복귀 선언 이후 PCE가 실제로 그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는 매우 논쟁적이다.

지도부의 노선 문제: 제20차 대회 이후 엔리케 산티아고 지도부의 실제 정치 노선은 현저히 기회주의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PCE의 PSOE와의 연립정부 참여는 1978년 체제와의 단절이 아니라 이 체제의 제도적 안정에 더 복무하는 것이었다.

제21차 전당대회(2022)의 균열: 2022년 7월 열린 제21차 전당대회에서 엔리케 산티아고는 54%의 지지로 재선되었으나, 레닌주의 노선의 실질적 실천을 요구하는 알베르토 쿠베로의 반대 후보가 46%를 얻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수치로 20차 당대회의 결정을 지키자는 것이다.
 

2026년 제22차 전당대회를 앞둔 위기: 전환기에 23만 명이던 당원은 2022년 21차 대회 전후 약 7,713명으로 감소했으며
, 그마저도 산티아고 임기 중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다. 2026년 12월로 예정된 제22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판 세력은 당 지도부가 우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차악주의’를 핑계로 기존 체제를 돕고 있다고 하면서 대안 후보를 지구당을 선거관리 사무소가 아닌 실질적인 정치토론의 장으로 만들자고 하였다.
 현 지도부가 정부 부처의 자리를 얻는 대가로 당의 역사적 원칙인 ㄴ나토 반대를 저버리고 있고, 다른 정당들과의 선거 연대로 당의 브랜드를 흐리고 다우언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비판하였다.

제20차 대회는 공식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복원했지만, 이후 지도부는 레닌주의 노선으로 실질적으로 전진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부 비판론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지금 PCE는 당규상 레닌주의 정당이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PSOE 연립정부의 소수 파트너로서 기능하며, 당 내부에서는 이 노선을 두고 거의 동수에 가까운 두 세력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22차 전당대회가 이 갈등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

이제 PCE의 역사를 요약해보자.
1977년 합법화, 23만명의 당원 → 1978년 유로코뮤니즘 선언(맑스주의 정당 포기) → 1982년 선거 대참패 → 1986년 풀란차스 모델인 IU 를 시작하면서 자멸해감 → 2017년 맑스레닌주의 정당을 선언 → 40년간 유로코뮤니즘과 풀란차스의 사상으로 운영되는 정당으로 돌아가느냐 맑스주의 정당이 되는냐의 분기점에 있음.
2. 이 문서의 핵심 : 맑스주의 정당이 된다는 것은 기속위임의 의행합일의 정치제도의 원칙대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1978년 합법화 이후 내전에서의 프랑코 독재와 싸웠던 진정성을 받아서 최대 23만 명에 달했던 PCE는 유로코뮤니즘 노선과 그것의 조직적 귀결인 IU(풀란차스의 인민블록)을 거치면서 8천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사실상의 자멸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17년 제20차 전당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 정당으로의 정체성을 공식 재선언했다. 
이 조직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맥락에 있다. 이 문서는 40년간의 유로코뮤니즘적 퇴행을 당 스스로 해부하고, 레닌주의 정당으로의 재건을 구체적인 조직 원칙으로 세우려고 한 실천적 기록이다. 사실상 그리스 공산당(KKE)의 당규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3인 이상 세포 결성’과 민주주의 중앙집중제적 조직 운영은 맑스주의 정당에게는 공통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맑스주의 정당이 된다는 것은 선언이나 강령만이 아니라 세포 구조·민주집중제·간부 양성·재정·여성화 등 조직의 일상적 작동 방식 전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유로코뮤니즘/인민블록 정당이 맑스주의 정당이 되려고 하면 실제 조직 변화를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드문 사례다. 유로코뮤니즘과 인민블록/사회운동정당에 벗어나지 못해서 정치서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서를 보면, 맑스주의 정당이 된다는 것은 기속위임의 의행합일의 정치제도의 원칙대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
1. PCE의 조직 원칙
제20차 전당대회의 결의 이후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레닌주의가 실제로 우리의 조직 원칙과 PCE의 운영 방식에 반영되는 당 모델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주적 토론 이후 다수의 결의가 이전의 입장과 무관하게 전체 조직을 구속하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는, 당원(afiliadas) 개념을 투사(militantes)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즉, 미래에 대중정당이 되려는 열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우선은 간부당(partido de cuadros)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투사됨은 정치적 친화성 때문에 PCE에 소속되어 당비를 납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모든 공산주의 투사는 기초 세포에 편성되고, 특정 임무를 부여받으며, 자신의 외부 활동 영역에서 당이 결의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당과의 결속은 오직 당원증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과 참여를 통해 형성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신규 투사뿐만 아니라 기존 동지들에 대해서도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교육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해결할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입당자들이 당의 구조·원칙·운영 방식·개입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입당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주집중제를 실질적인 정치 원칙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토론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민주주의적 내부 토론(해당 기관에서의 토론)을 최대한 발휘한 결과로서, 모든 투사는 다수 결의를 이행하고 의식적 규율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다양한 의견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규율이 맹목적이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토론이 이루어지면 종합을 통해 하나의 노선이 다른 노선을 넘어서게 되며, 결의가 채택되면 소수는 다수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 의지와 행동의 통일은 당원 전체에게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것 없이는 단결되고 규율 있는 당을 상상할 수 없다.
의식적 규율은 개별 투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및 중간 기관과 위원회에도 해당된다. 이들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내부 소통을 보장하고, 결의 이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정보 제공·책임 보고·비판과 자기비판을 일상적인 업무의 상수로 삼아야 한다.
적용되지 않은 정책과 그 원인을 성찰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불이행·위반 시의 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당 외부의 공간에서 결정을 내린 뒤 이를 당 내에서 "추인"하려는 관행, 특히 PCE의 정책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 PCE에 입당해 다른 공간에서 권력 지분을 확보하면서도 당의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당 기관은 자신의 권한 범위를 지키고, 토론을 중복하지 않으며, 상급 기관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급 기관의 토론에 참여하고,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그 결의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리고 투사 전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채택된 결의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필요하다. 모든 차원의 조직 사무국은 DAR
(당원 데이터베이스)과 중앙위원회 내부 회보(디지털 및 인쇄본)를 통해 내부 정보 배포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모든 위원회는 조직 사무국 또는 내부 영역에 내부 소통 담당자를 두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
이번 제20차 전당대회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PCE의 여성화다. 이는 단순히 PCE에 소속된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투사 4명 중 1명만이 여성이라는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확인되었지만, 핵심은 당 내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고 따라서 남성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지도 기관·전당대회·책임 직책에 동등한 수의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 내의 모든 종류의 남성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 여기에는 언어 폭력, 남성에 의한 투사 공간의 과도하고 체계적인 점유, 여성 동지와 그들의 의견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행태가 포함된다. 요컨대, PCE는 페미니즘을 업무와 현실 인식의 방법론으로 내면화하고, 회의에서 남성의 발언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여성 간부를 지도부 책임직으로 승진시키며, 모든 내외부 공간에서 페미니스트 정책을 주류화해야 한다.
이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지들 사이에 돌봄 문화를 도입해야 하며, 이 돌봄은 집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전당대회 종료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차원에서 제19차 전당대회의 당 내부 페미니즘의 조직적 구체화에 관한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업무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피해자의 안전을 항상 보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남성 폭력을 처리하는 경로를 확보하는 프로토콜 수립이 필요하다.
내부 민주주의와 PCE의 실효성을 위해 모든 차원에서 성실하고 동지적인 방식으로 비판과 자기비판을 실천하고, 레닌주의적 의미에서 내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일반 원칙으로서 책임 보고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의 올바른 기능을 위한 핵심적이고 의무적인 과제로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작동해야 한다.
각 영역의 책임자는 업무 계획을 제출하고, 과정 마감 시 그 이행 정도를 분석해야 한다. 각 업무 계획에는 실행 일정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후속 회의에서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의 모든 차원의 지도 기관은 연간 업무 계획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업무 계획이 담긴 필수적인 "전략 계획" 틀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투사 및 조직 책임자를 위한 일반 목표, 수행 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책임자 지정, 추진 전략 설계, 지정된 책임자에 의한 도전 과제 추적, 모든 가용 채널을 통한 최대 확산, 책임 보고.
이를 통해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항상 현재의 긴급한 필요에 쫓기는 대신 체계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은 주요 결의, 캠페인 또는 외부 업무 노선의 실행을 위한 지침과 방향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공통의 정치 노선을 제시하고 기초 조직에서 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 실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평가 가능한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는 캠페인 가이드, 논거 자료 등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PCE의 단결, 강령의 외부 투영, 전당대회 결의의 인식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PCE의 기본적인 합의와 운영 규범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투사 다수가 PCE와 그 조직들의 전당대회 결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종종 토론에서 제기된 모든 입장을 동시에 담으면서도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번잡한 문서를 만드는 실수를 범한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이 필수적이다:
중앙위원회에 전당대회 결의의 틀 안에서 다음을 담은 강령 작성 절차를 개시하도록 위임한다: 1) 국제적·유럽적 계급 투쟁에 자리매김된 국가적 상황에 대한 일반적 성격 규정, 2) 78년 체제와의 단절 및 제헌 과정에 대한 PCE의 제안, 3) 당의 정치적 제안(경제, 권리와 자유, 민중 참여, 연방 모델, 페미니즘, 국제, 생태, 농촌 세계, 청년, 문화 등).
당규 간소화: 당에서 당규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이는 PCE 활동의 약점이다. 징계 절차의 상세한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지닌 규정으로서 당규의 부속 조항에 첨부하기로 합의한다.
2. PCE의 조직 구조
투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대부분의 당 투사들은 기초 공산주의 세포에서 한 가지, IU
에서 또 한 가지 책임을 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당 또는 IU의 지도 기관에 소속되거나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에서 모종의 책임을 맡고 있다.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 공간의 다양성(당, IU, CUP
, 노동조합, 사회운동)이 더해지면, 합의된 임무가 실행되지 않고, 투사들이 이러한 책임들을 거의 병행할 수 없게 되며, 무엇보다 불안정 노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PCE 지도 임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투사들의 가족 생활과 돌봄 업무 양립은 극히 어렵다.
이는 주로 PCE가 주요 노력과 간부를 제도적 문제에 집중하는 선거 기계로 변모했던 유로코뮤니즘적 구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과부하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의 해결책들을 합의한다:
· 한 투사 한 임무의 원칙을 적용한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지도 차원(세포, 도, 지역/국민, 중앙)에 속하거나 1개 이상의 지도 차원에서 집행적 책임을 병행할 수 없다.
· 동시에, 사전 토론·분석·내부 지도 없이 이루어지는 외부 개입은 자발주의적이고 무익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 IU를 새로운 정치·사회 운동으로 넘어서는 과정을 발전시킨다. 이 새로운 운동에서는 PCE의 구조를 중복시키지 않으며, 훨씬 더 개방적이고 집단적인 조직 모델을 가지기 위해 내부적·지역 차원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지도 기관과 관련해서도 카리요주의
의 유산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당 지도 기관들은 의회주의적 구성 개념으로 인해 과대화되어 있으며,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부 동지들이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친다. 과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 기관을 소집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진다. 따라서 도 위원회·영토 조직 위원회·중앙 위원회 및 세포 위원회의 명목 구성원 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결하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구체적인 책임을 지거나 어떤 지원 및 개발 위원회(이념, 페미니즘, 조직, 재정, 노동자 운동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
당의 모든 기관이 자신의 사회적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자율적으로 기능하면서 당의 일반 정책을 적용하되 단순히 구호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는, 살아있는 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 정치적 지도 역량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위원회의 구성은 채택된 결의의 성격을 결정한다. 지도 기관에서 노동자와 임금 노동자의 다수 구성은 당이 그 이념과 계급 정치에 충실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위원회는 또한 대부분이 유급 전임자가 아니고 공직자가 아닌 간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것은 기관이 회의를 소집하는 요일과 시간에 고려되어야 한다.
PCE의 중앙 지도부와 전체 조직 사이의 결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전략적 노선의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민족 또는 지역 위원회 회의에 PCE 대표의 참석을 보장하고, 중앙 지도부 내에서 각 조직들과의 연락 및 추적 담당 책임을 부여한다.
전당대회 소집에 있어서, 모든 차원에서 기초 기관이 지역·영토·부문의 지도부에 편입될 후보자를 추천·지지·추인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도 기관은 당규·강령·정치 노선과 마찬가지로 민주집중제와 레닌주의적 조직 원칙의 틀 안에서 집단적 구성물이 될 것이다.
모든 차원의 지도 기관은 구성이 허용하는 한 최소한 다음의 영역과 해당 사무국을 갖춘다: 일반 또는 정치 사무국, 대외, 대내, 이념, 노동자 운동, 페미니즘, 제도 사무국. 제20차 전당대회 2단계가 종료되고 중앙 지도부와 민족 또는 지역 조직들의 지도부가 선출되면 다양한 조직도가 당규의 부속 조항으로 제출될 것이다. 각 영역은 해당 지도 차원의 합의된 임무의 발전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국을 갖추고, 협력하는 분야에서 UJCE
(공산주의청년동맹)와 조율한다.
3. 갈등을 위한 당
PCE는 지도 기관의 결의에 따라 노동자 계급과 민중 계층 속에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들이 당을 참조점으로 삼고 당의 입장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말이다. 즉, 당은 노동자·노동조합 운동, 특히 CCOO
 내에서, 그리고 사회운동과 다양한 수렴·협력 공간에서 활동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들이 당의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를 구성하고 갈등을 생성할 잠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레닌주의적 조직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PCE의 부문화(sectorialización) 논쟁을 피할 수 없다. 조직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영토 조직과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투사가 같은 기초 조직 구조에 소속되면서 임무를 분담하지 않고 선거 도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결 모델에서 비롯된다면, 조직 모델의 심층적인 혁신만이 답이다.
우리가 구상하는 PCE는 갈등·외부 개입에 집중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다양한 투쟁 공간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며, 이를 정치적 목표 달성으로 이끄는, 한마디로 전위당(Partido de Vanguardia)이다. 이 조직 모델은 우리의 정치적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자체로는 사회를 변혁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
이를 인정한다면, 부문화 즉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모든 영역에서 계급 투쟁이 전개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당을 조직하는 것은 선포해서 될 일이 아니다. 당의 부문화는 기계적으로 단행될 수 없으며,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PCE는 우선 노동자 운동 관련 세포(작업장, 기업, 생산 분야, 생산 부문), 다양한 직업 부문 세포, 최종적으로는 영토 구분과 관련된 세포에 투사들을 편성하는 이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불안정 노동과 실업을 세포 내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유연한 활동을 돕는 상황으로 이해하며, 갈등 공간 또는 주제를 기반으로 한 주민 운동 내에서도 활동한다. 이 과정은 기계적이거나 즉각적이어서는 안 되며, 각 기초 조직의 구체적인 조건과 정치 생활을 가장 잘 보장하고 개입 역량을 확보하는 운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시간에 맞춰 단계를 밟아, 투쟁 의지를 자신들이 근거하는 사회 조직에 기능적으로 적응한 당 세포 안에서 효과적인 조직 형태로 번역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합의한다:
1. 개입 전선이 정의되지 않은 공산주의 세포는 있어서는 안 된다. 당 조직들은 유연한 방식으로 이 규칙이 기존 집결지들에 대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세포의 규모는 개입 필요에 맞춰야 한다. 이 점에서 새 세포를 이끌고 조율할 능력 있는 동지들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현행 집결지들을 더 작은 세포로 점진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록 1 참조.
3. 다양한 개입 전선(노동자 운동 부문, 주민 운동, 농업 노동자, 문화, 연금 수령자)에 집중된 지역/민족 및 국가 차원의 세포와는 다른 구조들(부문 위원회)을 만들어, 당의 해당 분야 개입 노선을 조율하고 개발하며 전국에 걸쳐 공통 전략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
4. 노동하는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 운동에 개입하기 위해 당의 모든 투사를 조직한다. 당원 모두가 노동조합에도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5. 당의 성장이 생산 현장, 특히 전략적 산업 부문의 대규모 공장 및 산업 시설(건설, 운송, 에너지, 통신 등)에서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한다. 발생하는 모든 노동 분쟁을 추적하고, 당 차원에서 현장에 참여하며, 가시성을 높이고, 투쟁하는 노동자들 스스로 채택해 나가는 새로운 조직·조율 방식으로부터 배워 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우리 당에 통합시켜, 자본-노동 갈등에 연결된 새로운 조직 모델 개발에 우리의 소통·기술·인적 자원을 투입한다.
노동자 운동 영역 위원회가 이 임무의 발전을 추동할 것이다.
지역/민족 및 지역·부문 차원의 개입 정책을 정의하기 위해 UJCE와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한다.
또한 전당대회 종료 후 6개월 이상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모든 차원에서 연금 수령자 운동을 지향하는 조직적 구체화 계획을 수립하고, 당 내에서 이 고령자 부문에 조직적 형태를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농촌 지역에서의 당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4. 입당 성장과 DAR(당원 데이터 베이스 관리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노동자 계급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갈등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몇 년간 다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6.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에 위치한 기존 구조를 공고히 하고, 나머지 5만 명 이상 지역에 조직을 신설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7. 인구 2만 5천~5만 명 도시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최소 25% 높인다.
8. 인구 밀도가 낮은 나머지 지역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공고히 하고 강화한다.
9. "지도부 없는 공산주의자 없음"의 원칙으로 모든 투사가 세포에 편성되고 세포가 정기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10. DAR 사용자들의 적절한 활용을 보장하고 개선한다. 투사들의 데이터와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투사 정보 부족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한다. 이를 위해 당의 각 세포가 입당자 현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DAR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미납으로 인한 탈당을 5%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각 투사가 DAR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11. 자발적 탈당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념적 불일치, 매력 없는 이미지, 당 재건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파악해 이미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되는 당원 감소를 막아야 한다.
12. 신규 입당과 관련해, DAR-PCE에서 활동 중인 투사의 24%가 최근 4년 내에 입당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결함을 교정한다면 이 당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공고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최소한 전년도 기초 당원 이탈률을 넘어서도록 보장하고, 최소 25%의 신규 입당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조직을 젊게 만들기 위해 UJCE의 공고화와 성장을 더욱 지지하고 장려하는 것이 근본적이다. 이 기간에 취할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는 공동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로서 우리 조직을 필요로 하는 젊은 층의 불안정 노동 투쟁에 더욱 깊이 뿌리내린다.
5. 조직적·재정적 과제
이번 제20차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PCE 내부의 일부 기능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논의도 해야 한다.
1. 조직 확장
당은 성장해야 한다. 투사와 간부 수를 늘리는 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여야 한다. 공고화된 세포에서의 입당 증가와 부문 발전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 구조를 공고히 하고, 현재 우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 및 포섭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간부 선발 및 양성
당의 활동은 오직 다양한 집결지에서 수백 명의 간부들이 부여된 임무를 맡기 때문에 가능하다. 간부 추적과 양성은 결정적인 요소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투사 활동에 대한 헌신 강화; 더 많은 동지들에게 구체적인 책임 부여; 일정 기간마다 책임직 순환 촉진; 특히 노동자·여성·청년 사이에서 당 간부 갱신 및 젊은 피 수혈; 수행된 임무에 대한 책임 보고와 집단적 분석 과정 개선; 이념 전투를 위한 간부의 이론적 준비 향상.
다양한 당의 임무에서 책임직을 수행하도록 선출할 때 간부와 그 특성을 알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상급 기관의 의견뿐만 아니라 당의 기초 공간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간부 승진은 일상적인 투사 임무에서의 모범성, 혁명적·정치적·이념적 윤리적 자질, 수행할 임무에 대한 기술적 역량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우정·친족 관계나 개인적 관계를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
3. 재정
PCE의 모든 구조가 정치 활동을 발전시키고 기관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당 전체의 추적과 추동 역량을 갖춘 중앙 기구를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중앙집중적 계획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 지도부는 조직의 경제적 자원 관리와 재분배 노선을, 자체 자원의 확대를 기반으로 결정할 책임이 있다.
3.1. 당비: 당은 다수의 미납 탈당과 많은 투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정당법의 범위 안에서) 납부 방식을 탐색해야 한다. PCE에 존재하는 당비 유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앙위원회는 최대 6개월 내에 당비 유형을 구체화하고 갱신하기 위해 당의 조직들과 함께 작업반을 구성한다.
3.2. 자체 재원 조달: IU와의 협약 및 공직자로부터 오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수입원을 열어줄 자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사무국은 전당대회 임기 첫해에 당의 자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단기·중기·장기 구체적 계획으로 귀결될 제안 과정을 시작하는 임무를 맡는다. 공산주의 공직자들의 윤리 강령(윤리적·정치적·재정적 의무)이 있어야 한다.
3.3. 당의 고용 인력: 다양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유급 전임자 해방(liberaciones)에 제안된 투사 및 당의 고용 인력 선발의 근거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직업적 이유, 진행된 선발 과정, 직책의 주요 기능이 포함된다. 이 문서에는 또한 제안된 사람이 속한 공산주의 세포에 선발 과정에 대한 의무적인 청문회를 포함시킨다.
3.4. 자산 정책: 정치적 독립과 조직적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의 자산 정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정치 활동에 필요한 수단(차량, 인쇄소 등) 및 사무실 구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치 활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산의 관리와 유지는 모든 투사와 PCE 조직의 의무다.
3.5. 공급업체 선정은 연대 경제의 원칙을 따른다: 형평성, 노동, 환경적 지속 가능성, 협력, 비영리,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4. 당 사무실
PCE 사무실을 개방해, 영토의 사회 조직에서 참조점으로 만들고, 문화 활동을 개발해 우리의 정치적 제안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는 또한 카페와 식사를 통한 자체 재원 조달의 가능성을 열고 우리 자체의 경제적 환경을 만든다.
5. PCE 축제
PCE 축제는 당의 주요 문화·정치 행사이자 전국 공산주의자들의 만남의 장이다. 이를 다시 한 번 국가 최대의 정치·문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 더 많은 청년과 PCE를 직접 알지 못하는 정치화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에게 다가가 축제를 중심으로 입당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기획의 사전 준비와 프로그램·활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당 조직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와 선전에 필요한 수단과 자료를 제공한다.
최소 6개월 전에 조직·물류·내용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사무국을 구성한다. 축제의 다양한 측면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동지들로 구성된 상설 작업반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DAR 도구의 업데이트와 개선이 필수적이다.
축제는 연 1회, 2~3일간 개최된다. 이 공간은 남성 중심주의로부터 자유롭다. 행사 프로그램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당의 정치 노선의 핵심을 담아야 한다.
6. 이념 전투
내부적으로는 합의, 행사, 교육 사항 등을 알리는 격주 투사 소식지가 필요하다.
6.1. 교육: 공산주의자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교육이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시기와 현실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우선순위에 맞춘 연간 중앙 학교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민족 차원의 중간 학교를 추진하고, 교육의 균질화를 위해 당의 모든 학교에서 성별 관점을 보장한다.
당이 조직하는 간부 모임, 교육 집회, 세미나 등은 비근무 시간, 주말 또는 휴가 기간에 최소 15일 전에 공지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는 투사들의 직업·가정 양립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6.2. 소통 노선: 우리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두 가지 표현 형태 모두에서 명확하게 투자해야 한다:
디지털 방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야 한다. 트위터에서는 자체 캠페인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의 캠페인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과 그 시점의 실시간 트렌드 해시태그에 매일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이 소셜 미디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RT를 남용하지 않으며, 자체 트윗을 표시하고, 정치적 현실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현실도 포괄하도록 해야 한다. 페이스북에서는 캠페인이나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안들도 매일 업데이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청중을 넓힐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소셜 미디어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다.
또한 당은 가능한 한 내부 공간에서 독점 소프트웨어 대신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오피스 프로그램, 도구를 사용하고, 정보 기술 서비스 외주 계약을 검토하며, 사적·내부·공적 사용을 위한 정보의 자유 소프트웨어 문화를 장려한다. 이를 위해 조직 내 점진적인 교육과 도입을 고려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동시에, 거리 현장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셜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자료가 있는 자체 캠페인을 내보내는 것은 다양한 개입 공간에서 우리의 존재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필요다.
7. 문도 오브레로
당의 소통 기관인 문도 오브레로(Mundo Obrero)는 이전 시기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디지털 및 인쇄 판형을 유지하면서, 단지 의무적으로 구독하고 당적 경계를 벗어난 반향은 전혀 없는 내부 소비 매체에 그치는 대신, 어느 정도 중요성 있는 소통 매체가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 내용이 현 시점의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적응하고, 스페인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과 부르주아 언론이 다루지 않는 것을 전달하는 데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내용은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영역도 포괄해야 한다. 당 외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당원 및 주변부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열린 편집 위원회를 구성한다.
8. 국가 탄압에 대한 당의 저항
형사 개혁과 국가 탄압의 고조 이후, 투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체포나 탄압적 상황에서의 행동 프로토콜을 교육하고, 투사 활동으로 인한 제재와 형사 절차에 맞서는 법률가 그룹을 구성하고, 경제적 제재에 맞서는 저항 기금을 설립하며, 공격·위협에 맞서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응할 수 있는 질서 유지 대원들을 구성해야 한다.
9. 제도 부문
PCE의 제20차 전당대회는 선거 분야를 포함한 모든 권한의 회복을 승인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공직자들 사이의, 그리고 이들과 당 투사들 사이의 필요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CE는 명확한 제도 정책을 가져야 하고, 정치적 제안을 수립한 뒤 다른 분야의 동지들을 규합할 역량을 가져야 한다. 도·지역/민족·중앙 차원의 공산주의 공직자 회의가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우리 공직자들은 각 시점에 발전시킬 우선적인 행동 방향을 지도해 줄 제도 사무국의 지원 없이 기관에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활동을 보고하고, 항상 자신의 임무를 당에 맡길 정치적·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이익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다하고, 따라서 제도적 활동을 당의 투사적·대중적 활동과 연결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활동을 알려야 한다.
당규가 부속 조항으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공직자·신뢰직 및 CCOO·IU·새 정치사회운동과 당 조직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정치 영역의 지도직에 접근하는 PCE 투사들은 정치적·윤리적·재정적 의무에 관한 약속에 서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부록 1: 세포 모델
우리는 전반적으로 당의 모든 구조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DAR에 등록된 당원 수는 일상적인 당 생활에 참여하는 동지 수와 일치하지 않으며, "한 투사 한 임무"라는 공산주의적 전제와는 훨씬 더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각 투사가 외부 개입 전선에서 임무를 분담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4년간 당에 입당한 각 동지의 상황을 명확히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을 구분한다:
· 투사(Militancia): 다양한 사정으로 조직 내 참여 수준이 고르지 않은 당원 전체.
· 활동 투사(Militancia activa): 기초 조직 회의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된 투사.
이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당의 세포 모델을 발전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행 기초 조직의 존재가 위험해질 수 있다. 기계적인 분할이 투사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 50장 이상의 입당 카드를 보유한 기초 조직도 일상적 참여자가 10명 미만일 수 있다).
우리는 부문 세포(núcleo sectorial)를 당의 새로운 유형의 기본 조직으로, 영토 세포(antiguas agrupaciones/구 집결지)를 구체적인 영토 범위에서 투사를 조율하는 공간으로 제안한다.
부문 세포
부문 세포는 당과 대중을 잇는 근본적인 고리여야 한다. 부문 세포는 작업장, 교육 기관, 직업 단체, 합법적인 대중 조직, 동네와 마을에 만들어진다. 구성을 위해서는 최소 3명, 최대 12명의 투사가 필요하며 유연하게 운영된다. 각 세포는 동지 1명을 책임자로 선출하며, 책임자는 주기적으로(월 1회) 세포를 소집하고 수행할 임무를 조율한다. 세포의 활동 범위는 구체적인 전선이며, 당의 필요에 따라 대중 사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성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다. 동네·사회운동·주민 단체와 연결된 세포, 기업·작업장 또는 노동자 집적지(산업 단지, 쇼핑 센터 등)와 연결된 세포, 또는 생산 부문(그래픽 디자이너, 법률가, 교육·보건 종사자 등)별 세포를 만들 수 있다.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각 투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일상적인 투쟁 전선과 여러 영토 세포의 투사들 사이에서 세포를 구성하기 쉬운지를 감안해야 한다.
세포의 주요 임무는 당의 정책을 확산시키고, 당의 근본 목표를 위해 즉각적인 요구를 위한 투쟁에서 대중을 조직하고 이끌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새로운 투사를 모집하는 것이다.
당이 영토 집결지로 해산되기 이전에 가졌던 세포 모델과 마찬가지로, 기업(또는 이 새로운 제안에 따른 생산 부문이나 대규모 집적 영역)의 부문 세포는 요구 투쟁을 추진하고, 노동자 단결을 도모하고, 계급 의식을 높이며, 노동자들의 사회주의적·정치적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한다. 기업 세포의 본질적인 관심사는 오늘날 노동조합 구조의 조직·공고화·확장 지원, 노동자 운동의 단결에 있다.
농업 마을에서 당 세포의 사명은 농업 노동자와 농민 대중의 동원에 기여하는 것이다. 농촌의 문제와 투쟁 형태는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을 촉진할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에는 땅을 일구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투쟁이 있다. 농업 노동자의 실업과 적절한 임금을 위한 행동, 협동조합 운동 등이 중요하다.
동네 세포도 매우 중요하다. 이 세포에는 여건상 직장이 아니라 동네에서 투사 활동을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속해 있다. 이 경우 공산주의자들은 주거, 도시 개발, 교육 기관 부족, 서비스 결핍 등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행동을 이끌고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세포들의 경우 그 투사들은 불가결한 사회적 동원 도구로서 대중 전선의 부문 활동에 집중한다.
영토 세포(구 집결지)
동일한 영토에 서로 다른 세포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투사가 부족해 세포를 만들 역량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영토 세포는 입당한 모든 사람이 기초 조직에 편성되는 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영토 세포의 주요 임무는 자신의 영토에서 당의 정책을 실행하고 발전시키며, 해당 영토로부터 제안을 끌어올리고 조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해당 영토에 부문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정치적 행동을 조율하고 각 부문에서 실행할 통일적인 제안을 모색하는 조직적 공간이 된다.
PCE 조직에서 전위적이고 투쟁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이다. 투쟁하는 PCE를 원한다면 작업장, 직업 부문, 대학에서의 뿌리내림과 영향력 모델에 투자해야 한다. 공장과 다른 작업장 및 생산 분야, 교육 기관과 대학, 교사, 배우, 작가, 과학자, 변호사와 법률가, 언론인, 공무원과 국가 기관 구성원 등은 생산 및 교육 활동과 연결된 세포에 기반한 PCE의 선호하는 기본 구조를 참조점으로 삼아야 한다.
집결지 정기 회의에서는 공산주의 투사들 사이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환경에 우리의 정책을 최대한 확산시키기 위해 상급 기관에서 승인된 문서들을 토론해야 한다. 집결지의 기본 목표인 사회적 영향력 확대, 다양한 세포·전선·사무국 조율, 연간 평가 가능한 자체 업무 계획 수립, 투사들의 교육 수준 제고, 각 자치단체에 사회 센터 창설에 특별한 강조를 두어야 한다. 상급 지도부는 이것이 이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각 영토 세포의 올바른 기능을 추적해야 한다. 전체 회의는 최소 월 1회 열려야 하며, 연 1회 지역 위원회를 선출하는 지역 회의를 개최한다.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는 종종 기초 조직들이 우리가 설명한 임무보다 지방 자치 정책과 더 연결된 자체적인 관성으로 운영되게 만든다.
� 스페인 공산당 서기장이 1977년 『유로코뮤니즘과 국가』를 출간해서 스페인 공산당의 전향을 정당화할 때 유로코뮤니즘의 이론적 근거를 알투세르에게서 다음과 같이 가져왔다. 





“알튀세르조차도 자신의 논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계급(또는 계급동맹) 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에서는 (억압적인) 국가장치에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쉽게 법률을 제정할 수가 없는데， 그 까닭은 이전의 통치계급이 이 장치들 내에서 장기간강력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피착취계급들의 저항이 이 장치들의 모순을 활용하거나 또는 투쟁 속에서 그것들 내부의 전투진지들을 정복함으로써 바로 거기서 자신을 표현할 수단 및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Lenin and Philosphy and other Essays, London, 1971, p. 140)’ 





그리고 이 책의 한 각주에서 알튀세르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그러나 계급투쟁은 이러한 형태들을 넘어서 훨씬 멀리까지 확장되며，그리고 바로 계급투쟁이 이런 형태를 넘어 확장되기 때문에 피착취계급의 투쟁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SAs)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고 그리하여 계급투쟁은 이데올로기라는 무기를 통치계급들에 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ibid.)





확실히 사회주의 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정복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현시대의 가장 커다란 역사적 과제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이라는 무기를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계급들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결정적이며 단호하고 지혜로운 투쟁이다.” 산티아고 까리요, 김유향 번역(1992), 『유로코뮤니즘과 국가』, 새날, pp. 56-57.





인도 맑스주의자 아지트 로이는 유로코뮤니즘이 태동하던 당시 유로코뮤니즘에 대한 책을 썼는데 후반부는 까리유의 책의 서평으로 할애했다. 일부 긍정성도 있다고는 했으나, “사회주의는 이미 선진 자본주의의 자궁에서 충분히 성숙했으며, 의회적 승리와 점진적 ‘국가 민주화’를 통해 과도한 단절 없이 성취될 수 있다”는 식의 진화론적 관점은 맑스주의의 생산관계의 혁명적 전환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jit Roy(1978), Euro-Communism an analytical study, Pearl Publishers


� 호자의 유로코뮤니즘 비판서의 첫 페이지는 이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1978년 4월 스페인 공산당 제9차 대회에서 카리요 수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당이 더 이상 맑스-레닌주의 정당이 아니라 "맑스주의 민주 혁명 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카리요는 "레닌주의를 우리 시대의 맑스주의로 여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nver Hoxha(1980), EuroCommunism is Anti-Communism, Tirana/London: 1980, Introduction.


� Andrea Donofrio(202408), Eurocommunism: The rise and fall of a hopeful project, �HYPERLINK "https://www.eurozine.com/eurocommunism-the-rise-and-fall-of-a-hopeful-project/"��https://www.eurozine.com/eurocommunism-the-rise-and-fall-of-a-hopeful-project/� 


� Luis Ramiro-Fernández Lecturer (2004) Electoral competition, organizational constraints and party change: the Communist Party of Spain (PCE) and United Left (IU), 1986–2000, in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20:2,


� El PCE finaliza su XX Congreso recuperando el leninismo 40 años después �HYPERLINK "https://mundoobrero.es/2017/12/02/el-pce-finaliza-su-xx-congreso-recuperando-el-leninismo-40-anos-despues/"��https://mundoobrero.es/2017/12/02/el-pce-finaliza-su-xx-congreso-recuperando-el-leninismo-40-anos-despues/� 


� Luis Ramiro-Fernández Lecturer (2004), ibid. PSOE와 (IU를 포함한) 포데모스가 어떻게 갈등에서 연립으로 이행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있다. IU를 PCE 주도의 극좌 연합으로 규정하며 그 위치를 설명한다Lluís Orriols & Sandra León (2021): Looking for Affective Polarisation in Spain: PSOE and Podemos from Conflict to Coalition, in South European Society and Politics, https://doi.org/10.1080/13608746.2021.1911440


�  Pedro García Arribas(20220712), El XXI Congreso del PCE: avance de la conciencia anti-reformista. �HYPERLINK "https://hojasdebate.es/organizaciones/el-xxi-congreso-del-pce-avance-de-la-conciencia-anti-reformista/"��https://hojasdebate.es/organizaciones/el-xxi-congreso-del-pce-avance-de-la-conciencia-anti-reformista/� 


Culmina el XXI Congreso del PCE. Enrique Santiago, reelegido secretario general.


�HYPERLINK "https://www.pce-epk.org/2022/07/12/culmina-el-xxi-congreso-del-pce-enrique-santiago-reelegido-secretario-general/"��https://www.pce-epk.org/2022/07/12/culmina-el-xxi-congreso-del-pce-enrique-santiago-reelegido-secretario-general/� 


� �HYPERLINK "https://en.wikipedia.org/wiki/Communist_Party_of_Spain"��https://en.wikipedia.org/wiki/Communist_Party_of_Spain� 에서 재인용


� P Juanjo Llorente(20260414). Preparar el XXII Congreso del PCE desde ya https://hojasdebate.es/politica/preparar-el-xxii-congreso-del-pce-desde-ya/


� El sector crítico con Enrique Santiago calienta el congreso del PCE de diciembre con una candidatura alternativa �HYPERLINK "https://www.publico.es/politica/sector-critico-enrique-santiago-calienta-congreso-pce-diciembre-candidatura-alternativa.html"��https://www.publico.es/politica/sector-critico-enrique-santiago-calienta-congreso-pce-diciembre-candidatura-alternativa.html� 


� 자유민주주의 그리스의 그리스 공산당의 당규약(2013년), �HYPERLINK "https://cafe.daum.net/wsssk/Drow/8"��https://cafe.daum.net/wsssk/Drow/8� 


� Datos de Afiliación y Registro, Membership & Registration Database,당원 데이터베이스


� IU — Izquierda Unida / United Left / 통합좌파, 


� Candidatura d'Unitat Popular, Popular Unity Candidac, 민중통합후보


� 유로코뮤니즘을 도입한 스페인 공산당 총서기인 산티아고 카리요


� Unión de Juventudes Comunistas de España, Communist Youth Union of Spain, 스페인공산주의청년동맹


� Comisiones Obreras, Workers' Commissions, 노동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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